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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복한 가정 풍성한 은총이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시흥4동 성당은 12월 31일(월) 저

녁 8시 교우 2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의 성

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집전과 어묵잔치를 

하였다. 

  복음강론에서 주임신부님은‘오늘은 송년 미

사이지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을 

바치면서 2018년은 어떠한 해였는지 되돌아봅

시다. 은혜와 고통 속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베풀어 준 은총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축복받은 우리들이 남을 위

하여 베푼 대가가 문제는 없는가? 또, 우리는  

남을 위해서 받은 만큼 베풀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순간에 통찰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새롭고 좋은 일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해야 하고, 우리 본

당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서 

개인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특전 송년 미사를 마친 교우들은 쌀쌀한 밤 

기온 속에서 삼삼오오 둘러서서 여성 구역장분과에

서 준비한 어묵과 따끈한 국물을 마시며 교우 상호

간에 새해는 건강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

시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특히 본당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한상규(필립보)형제님의 모친이 금년 나

이 100세로 며느리와 나란히 어묵을 드시는 모습과 

바로 옆 이종훈(나자로)형제님의 6세 손녀가 깊어

가는 제야의 밤을 지키기 위해 어묵꼬치를 들고 어

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광경은 본당

의 남녀노소가 새해에는 다 같이 소통과 일치를 이

룰 것 같은 분위기였다.

      행복한 노후 신앙생활 행복한 건강, 행복하여 내년에 다시 뵙기를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소속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12월26일(수) 학생 42명과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2018년도 후반기 종강식을 가졌다. 

 종강식은 주임신부님의 격려사와 학생들의 출

석개근상 수상, 간단한 맨손체조와 상품이 걸

린 퀴즈시간으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주임신부님은‘공부하면서 행복하시고 추운 

동절기에 더욱 잘 보내시어 내년 개강식엔 행

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

다.’고 격려하셨고, 권오덕(클레멘스), 안계

순(마리아), 이순희(비야) 학생에게 개근상을 

수여 하였다. 봉사자의 시범으로 학장의 맨손

체조를 진행한 후 상품을 걸고 정답을 맞히는 

퀴즈시간을 가졌다.




